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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외국의 사례

미국 화성 기후탐사선이 화성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순간, 화성대기에서 타버렸는데 그 

원인은 로켓 추진력 계산을 미터법이 아닌 야드-파운드 법으로 잘못 계산하여, 낮은 고도로 진입하여 

폭발한 것으로 밝혀 졌다.

또한,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 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통일되지 

않은 계량단위 의 사용 때문이다. 캐나다는 제한 속도표시로 km/h 단위를 사용하는 반면, 미국은 여 

전히 mph(mile/h)단위 를 사용하는데 기인한다.

2. 국내 사례

。서민을 울게 하는 평 단위 (엠파스 피해사례 1 위 작품)

결혼 20여년 만에 어렵게 집을 장만한 강모씨, 고심 끝에 35평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는데, 32평형 

친구의 집에 가보니 자신의 집과 별반 달라 보이 지 않았다. 우연히 법정 계량단위 의 공고를 보고



이고, 3평이 면 18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돈인데, 똑같은 집을 1800만원 이나 더 주고 샀다는 사 

실에 억울하고 황당함을 느꼈다.

O 사기꾼으로오해

결혼 20여년 만에 장만한 집을 수리 하고 그己미 면서 살아온 박모씨 ,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집을 

내놓았는데, 58평이라고 믿고 샀던 집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52평이라는 확인을 받았다. 집 평수 

가 줄어 들어 놀란 박 모씨는 집문서를 통해 “173 m2 （52평）” 으로 표기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 

인, 졸지 에 집 평수를 늘려 판매하려고 했던 사기 꾼으로 오해받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.

O 남편의 보물 1호에 얽힌 진실

남편이 보물 1호로 여기던 10돈 짜리 금 목걸이. 시아버님께 받은 유일한 선물이라 늘 함께 했는 

데 , 급작스런 수술비 마련을 위해 팔 수 밖에 없었다.

눈물을 머금고 금은방에 가보니 시아버님 이 그토록 강조하시 던 금 열 돈은 37.5g이 아니 라 35g밖 

에 되지 않았다.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, 시아버님 이 그토록 강조하던 열 돈이 열 돈이 아니 라는 

사실에 남편은 무척 안타까워하면서도 돌아가신 시아버님 이 모르셔서 그나마 다행 이라고 했다.

淤 비 법정 계량단위 사용 피해 사례 공모 수상작

엠파스 비 법정 계량단위 사용 피해 사례 공모 개요

-기 간: 2007.2.5일〜2.18일（2주간）

-공모제목: 법정 계량단위 에 대한 나만의 에피 소드

-공모결과: 총 570건 피해 사례 응모작 중 15건 선정

퀴즈참가자 9,629명 중 15명 선정
사례는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 이지 에 게재 중

-자료소스: http7/203.246.164.59/kasto/event.htm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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